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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 W급 DMFC 스택 운전 조건의 최적화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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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메탄올 연료전지(DMFC)는 액상의 메탄올과 대기 중의 공기를 사용하여 연료공급이 용이하고, 

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. 하지만 메탄올 산화반응이 느리고 메탄올이 전해질 막을 통해 애

노드에서 캐소드로 넘어가는 크로스오버로 인해 출력밀도가 고분자 연료전지(PEMFC) 보다 낮다는 

단점이 있다.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고분산·고담지 촉매제조, 메탄올 저투과성 전해질막 제조, 스택의 

제조 및 최적화 등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.  

전극 전해질 복합체가 하나로 구성된 단위전지는 전기출력이 낮아 원하는 전기출력을 얻기 위하여 

단위전지를 여러 장 직렬로 쌓아 스택을 구성하여야 한다. 본 연구에서는 400 W급 직접메탄올 연료

전지 스택의 제조 및 운전 조건의 최적화를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.  

직접메탄올 스택의 운전조건은 단위전지와 숏 스택 실험을 통해 최적화를 시켰고, 최적화된 운전조

건을 스택에 적용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. 단위전지는 메탄올 농도, 반응물의 양론값, 그리고 셀의 온

도를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였으며, 숏-스택은 단위전지와 동일한 종류의 실험을 수행하였다. 

또한, 숏-스택 실험에서는 상온에서 전류를 인가하며 셀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.  

단위전지와 숏-스택 실험을 통해 반응물의 양론값은 애노드와 캐소드 모두 3.6이 가장 높은 성능을 

나타내었으며, 셀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셀 온도를 70℃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였다.  


